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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인생, 변화하는 선교
박종승/ 인력자원 연구개발원장

선교사 칼럼

1990년대 데이비드 보쉬의 예리한 지적처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선교는 

언제나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불변의 복음은 영원하지만 생명을 전하는 

방법은 변화해야 한다. 

사회는 그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잘 먹고 사는 것(well-being)을 추구해 왔다. 하지

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을 출생과 교육에 20~30년, 일과 저축에 30~40년, 은

퇴 후 10~20년이란 3단계로 정의했던 공식은 무너지고 있다.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 가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새로운 이슈가 되었고, ‘웰 다잉(well 

dying)’ 즉, 잘 죽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100세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

이 되려면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가 아니라, 다단계의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고 런던 

경영대학원 린다 그래튼(Lynda Gratton) 교수는 역설한다. 오래 살게 된다면 삶을 근

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시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자신의 가

치와 정체성에 질문하여 얻는 대답이 60~70세 이후의 또 다른 긴 삶의 여정에서 방향

을 찾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노후를 위해 저축, 주택, 퇴직연금 등 유형의 재산 

준비에 집중하지만, 가족, 친구, 영육 건강, 평생교육 등 무형의 재산에 더 관심을 가질 

때 100세 삶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선교사 파송 수 2위 국가로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회자되었

지만,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지나며 지지 기반인 교회의 선교 열정이 버블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선교 관심자와 헌신자들이 급감하고, 일부 선교사들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선교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는 서

로에 대한 책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선교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경력 

개발과 경력 전환을 도와야 한다. 또한 사역지와 사역 전환과정에서 직업 전환, 즉 선교

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세계를 품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IBA(International BAM Alliance) 공동 의장 단체인 GP선교회도 교회 개척과 제

자훈련, 신학교를 비롯한 교육 사역 등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비즈니스 선교

(Business As Mission)와 전문인 선교 등을 시도해 오고 있다. 5년 전 미주를 중심으로 

ET(Entrepreneurial Transformation) BAM을 시작하여 COET(Council Of ET)도 만들

었다. 한국과 미주 이사 교회에서는 창업을 위한 포럼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

년 11월 29일에는 네팔 보나체 사업과 베트남의 IELTS 영어 교육 창업 사업에 수만 달

러 투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한 발을 내디뎠다. 2022년에도 또 다른 지역 사업들에 함

께할 계획이다. 

100세 시대에 은퇴 시기를 계속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은퇴를 더 앞당겨 또 다른 30~40

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도 좋겠다. 유형의 자산은 부족하지만, 무형의 자산이 

많은 동역자들이 사역과 필드, 직업 전환을 통해 변화하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선교공동체가 되기를 새해에 소망해 본다.



100 years of Life, Changing Missions
Joshua J. Park / GP HR and R & D Director

Missionary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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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avid Bosch shrewdly pointed out in the 1990s, the mission that affects many people has always
been and is still changing. The unchanging gospel is eternal, but the method of sharing its life must
change.
People have been pursuing well-being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However, as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formula that defined life into three stages: 20 to 30 years for birth and education, 30 to 40
years for work and savings, and 10 to 20 years after retirement is crumbling. In the 100-year-old era,
where people live 30 to 40 more years after retirement, 'how to live' has become a new issue, and 'well
dying', that is, dying well is becoming an important trend.
For a 100-year-old era to be a blessing rather than a curse, it is necessary to design a life in multiple
stages, rather than the three stages of education, work, and retirement as Professor Lynda Gratton of
London Business School stresses. If people live long enough, she argues, they will need a process of
radically redesigning their lives and reshaping their time. At this time, the answers obtained by asking
questions about one's own values and identity play a key role in finding direction in another long
journey of life after the age of 60 or 70. Although we often focus on preparing tangible assets such as
savings, housing, and retirement pensions for old age, when we are more interested in intangible assets
such as family, friends,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and lifelong education, our 100-year-old life can
become a beautiful life with value and meaning.
Korea has been talked about as taking the lead in global missions as the second-largest country for
sending missionaries, but after two economic crises, the passion of the church for mission that has been
the foundation of its support is disappearing like a bubble. The number of missionary candidates and
devotees is rapidly declining, and some missionaries are leaving the mission field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In this situation, missionaries, churches, and mission organizations should enhance the
meaning and value of missionaries based on their responsibility and trust in each other, and help
individuals develop their careers and change their care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to
embrace the world with a different job other than a missionary in the process of change of mission field
or ministry.
Global Partners, a co-chair of the International BAM Alliance (IBA), has also been trying Business As
Mission and Professional Mission for the past few years, while doing church planting, discipleship
training, and educational ministries including seminaries. Five years ago, ET (Entrepreneurial
Transformation) BAM was established in U.S. and COET (Council Of ET) was also formed. The churches of
GP board members in both Korea and America are conducting a forum and training for start-ups, and on
November 29, 2021, they took a historic step in deciding to invest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in the
Bonache project in Nepal and the IELTS English education start-up project in Vietnam. In 2022, they plan
to join other regional projects.
It is possible to postpone the retirement in 100-year-old era, but it is good to make the life of another 30
to 40 years meaningful by making the retirement earlier. In the new year, I hope that co-workers who
lack tangible assets but have many intangible assets will become a missionary community that leads the
mission in the last days through the changes of ministry, mission field and career.



Vida Centenária, Missão transformativa
Joshua J. Park / Diretor do Centro de Pesquisa e Desenvolvimento de Recursos humanos

Coluna do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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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David Bosch apontou com precisão em 1990, a missão efetiva sempre mudou e ainda está mudando. 
Missão efetiva sempre mudou e ainda está mudando. 

O evangelho imutável é eterno, mas o método de transmitir vida deve mudar. A sociedade tem buscado 
o bem-estar mental e físico.

No entanto, à medida que a expectativa de vida aumenta, a fórmula que definiu a vida em três estágios: 
20 a 30 anos para nascimento e educação, 30 a 40 anos para trabalho e poupança e no terceiro estágio 

10 a 20 anos após a aposentadoria o padrão está em colapso.
Na era centenária, em que as pessoas vivem mais 30 a 40 anos após a aposentadoria, o 'como viver' 
tornou-se uma questão nova, e o 'well dying', ou seja, morrer bem, está se tornando uma tendência 

importante.
Para que uma vida de 100 anos seja uma benção ao invés de uma maldição, é necessário projetar uma 
vida em múltiplos estágios ao invés dos três estágios de educação, trabalho e aposentadoria, enfatiza a 

professora Lynda Gratton, da London Business School.
Ela argumenta que, se você vive muito, precisa de um processo de redesenho radical de sua vida e 

reconfiguração do tempo. Neste momento, as respostas obtidas por meio de perguntas sobre os 
próprios valores e identidade desempenham um papel fundamental para encontrar direção em outra 

longa jornada da vida após os 60 ou 70 anos.
Se você se concentra na preparação de ativos tangíveis, como poupança, moradia e pensões de 

aposentadoria para a velhice, mas está mais interessado em ativos intangíveis, como família, amigos, 
saúde espiritual e física e educação ao longo da vida, a vida de 100 anos pode se tornar uma bela vida 

com valor significativo.
A Coréia tem sido considerada a liderança em missões globais como o segundo maior país para envio de 
missionários, mas depois de duas crises econômicas, a paixão missionária da igreja, a base de seu apoio, 

está desaparecendo como uma bolha.
O número de missionários e devotos está diminuindo rapidamente, e alguns missionários estão 

involuntariamente  deixando o campo de missão voluntária.
Em tal situação, missionários, igrejas e organizações missionárias devem aumentar o significado e o valor 
dos missionários com base em sua responsabilidade e confiança uns nos outros, e ajudar os indivíduos a 

desenvolver suas carreiras e mudar suas carreiras.
Além disso, é necessário ajudá-los a conviver com o mundo em seu campo de trabalho e no processo de 

conversão, mesmo que tenham outro trabalho que não o de missionário, ou seja, uma mudança de 
emprego.

A missão GP que é da Aliança internacional BAM (International BAM Alliance), também tem tentado 
negócios como missões e missões profissionais nos últimos anos, enquanto faz plantação de igrejas, 

treinamento de discipulado e ministérios educacionais, incluindo seminários.
Há cinco anos, foi iniciado o BAM ET (Transformação Empresarial) centrado nas Américas, e também foi 

criado o COET (Conselho de ET).
As igrejas diretoras na Coréia e na América estão realizando um fórum e treinamento para start-ups e, 

em 29 de novembro de 2021, deram um passo histórico ao decidir investir dezenas de milhares de 
dólares no projeto Bonache no Nepal e no início do ensino de inglês IELTS -up projeto no Vietnã.

Em 2022, planejamos nos juntar a outros projetos regionais. É possível adiar o período de aposentadoria 
aos 100 anos, mas é bom tornar a vida de outros 30 a 40 anos significativa, tornando-a mais cedo.
No novo ano, espero que os cooperadores que carecem de bens tangíveis, mas têm muitos bens 

intangíveis, se tornem uma comunidade missionária que lidera missões nos últimos dias de mudança 
através do ministério, campo e mudança de emprego.



Q. 반갑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2014년에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 와서 워싱턴 휄로

쉽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가족으로는 아

내 하승연 사모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열 마디 하면 

한 마디 대답하는 아들만 둘 이라서 자식 키우는 재미는 별

로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잘 적응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

한 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은 감사하게도 하버드 대학은 

가지 않겠다(?)고 해주어서 현재 메릴랜드 주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도 싸고 무엇보다도 저희와 함께 살 수 있어

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언어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로 적응하기 무척 힘들었을 텐데도 잘 적응해

주었고,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현재(인터뷰 시점) 1년의 안식년을 끝내고 2022년 1월

부터 사역에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

년의 안식년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등으로 많이 걱정했는데 

그것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

께 얼마나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는지, 새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

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목회학 박사 과정과 평소에 관심

이 많았던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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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미주이사회 부이사장 김대영목사

세상의 중심에서
‘미셔널 처치’ 를 꿈꾸다

인 터 뷰



Q.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와 목회에 있어서 중점을 두

는 부분에 대해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원래 30세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엔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캠퍼스

를 누볐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잔디밭에 모여 앉아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고자 작

정하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프게 하셨

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께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예수를 믿으시

고 나에게도 항상 ‘너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셨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되어서야 “하

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면 나를 살려주

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지요” 했습니

다. 그 날 저녁 갑자기 병원 창밖에 보이는 수많은 붉은 십자

가들이 나에게 달려드는 듯한 환상 가운데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그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하며 살았던 제 자신의 삶에 대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쳐 잠시 잠이 든 사이 주

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나이 삼십이 될 때까지 지었

던 모든 죄들을 마치 무성 영화 시절의 필름을 돌리듯이 하

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주께서 보여

주신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그 날 아침 동 터오는 하늘의 모습은 정말로 천지 창조 때의 

모습과도 같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습

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어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셔널 처치’

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

우심은 결국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

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

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으

면 그 과정에서 주께서 예비한 심령들은 구원케 하실 것이

며, 나머지 일들은 주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

도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미셔널 처치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Q. 어떻게 GP 이사로 섬기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섬겼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학습 세례 받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

사부터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파송 선교사로서 섬겼던 교

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파송해 주었던 그 교회에 마침내 

담임 목사로까지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를 부르신 것

은 저로 하여금 선교적 목회를 하도록 하심일 것이라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GP 선교회의 한국 대표셨던 이

용웅 선교사님을 통해 GP 이사로 섬기게 되면서 선교에 대

한 빚진 마음에 1지역담당 이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선교사인지 목회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열심

히 선교지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도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섬겼던 그 때가 정말로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미국의 휄로쉽 교회로 인도

하셨습니다. 이다윗 선교사님을 통해 현재 섬기고 있는 휄로

쉽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던 중 휄로쉽 

교회가 ‘워싱턴’ 휄로쉽 교회라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

니다. 현재 미국의 워싱턴(D.C.)은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인

데, 세상의 중심에서 세계 선교를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잘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러나 너무 편안한 목회 환경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곳으로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던 터라 이것이 하나님

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알고  마침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

다. 처음에는 한국과는 많이 다른 이민 교회의 상황으로 힘

든 부분도 있었지만, 목회의 근본 원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 같았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Love 

never fails)’라는 고전13:8의 말씀처럼 사랑이 답이었습니

다. 다행히 워싱턴 휄로쉽 교회는 전임 목사님 때부터 GP를 

섬기고 있던 교회였던 터라 자연스럽게 이곳 미국에 와서도 

GP 미주 이사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속된 선교사

님들이나 이사 목사님들의 숫자는 적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Q.  이사로서는 특이하게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이사직을 경

험하셨는데, GP조직이나 GP 선교사들에 대한 기대 혹은 

희망 사항이 있으신지?

사실 양국GP의 이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먼저는 선교사의 

경험과 목회의 경험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선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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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GP 선교회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

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를 경험하면서 GP만이 갖고 있

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Balance’입니다. GP 선교사님들은 너무 들레지도 않고, 너

무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너무 원칙적이지도 않고 너무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희한하게 선교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

니라 이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런 성향의 분들

만 선교사로 혹은 이사로 남게 되어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 따라서 저는 GP가 균형 감각을 가진 건강한 선교단

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선교 단체라 생각

되어 저 역시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GP선교사들께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영성’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루

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을 때 바울은 그 이튿날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로 다

시 돌아갔습니다(행14:19,20).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방

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지도 모른다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서도 그는 ‘나는 주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행21:13)’라고 말하

며 그곳에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과 목회자

들에게 필요한 영성도 바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

리스도만 존귀케 하려는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

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장암으로 왼쪽 콩팥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알

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아파

트 10층에서 떨어져도 9층 빨래줄에 걸려서라도 사는 것이

고, 사명이 다해서 죽어야 한다면 하루 종일 산에 다니며 운

동하며 체력 관리해도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고 죽는 것

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전념하는 선교사님

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교를 

너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절대로 효

율이 아닙니다.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열매도 없을 것 같을 지라도 내 눈에 

띄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죽을 각오로 끝까

지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선교지

의 대통령이 되어 그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꾼다

면 그 선교는 결코 비효율적인 선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GP 선교사님들도 바라기는 효율적인 선교를 하려 하기 보다

는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으라 하신 곳에서 묵묵히 한 

영혼을 섬기는 영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을 것 같지만 끝까지 한 영혼을 섬겼을 때 주께서 그를 통

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

니다. 

Q.  선교나 목회 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면 나누어 주세요.

1990년대 말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언어도 어

눌한 저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속여먹었습니다.  그 때 어느 

분이 “선교사님, 이곳 중국 사람들은 다 도둑x들입니다. 그

러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

었습니다. 그 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는 정

신 바짝 차려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주는 것 아닌가? 

뻔히 속이 보여도, 분명하게 따져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당하셨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저는 

그냥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택시 타고 1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사가 3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삥삥 돌아갈 때면 저

는 30원을 다주고 내리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시내 구경 잘 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은 구두를 닦는데 외국인이라고 수십배의 돈을 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더듬거리는 중국말로 “당

신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겠다.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추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한다.” 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

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한국 사람이다. 내가 다

니는 교회에 어느 성도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그만 

가게에서 사업을 하셨지만,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보니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방송사에서 그분과 사업 계

약을 하려고 줄을 서게 되었다. 현재도 2, 3년치 계약은 이미 

다 차 있다. 그분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정직

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도 그분처럼 예수

를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3년 후쯤 이 자리에 다시 와 보아

도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서 구두나 닦고 있을 것이다.” 그랬

더니 그 사람이 거스름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저뿐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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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자꾸 당하지 않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당해주고 속아주면 나중에 주께서 원수

를 갚아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12:20).’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가 회개하게 될 것이라

는 말입니다. 어떨 때 회개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꺼이 당해

주고 손해 봐주면서 선으로 악을 갚을 때라고 하십니다.  

Q.  현재의 선교적 상황이나  여러가지 이슈들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

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서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놀랍

게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 13번

째 오미크론 변이까지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과 치료제가 답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겠

지요.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

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 

일은 물론 영적인 일 조차도 절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

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교회들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 분 앞에 엎드려 회

개하며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도 목회자들도 가장 먼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

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1세기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

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 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방

법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은 커

녕 선교사들은 체류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같은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이나 영

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길거리

에서 예수를 전하면 체포됩니다. 미국에서도 강단에서 동성

애가 죄라고 하면 문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교육선교나 비

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혹은 디아스포라 난민 선교 같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GP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에 더

욱 힘을 실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지역 전체 교회가 ‘미셔널 처치’

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며, 선교사와 

지역의 교회들이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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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행전



GLOBAL PARTNERS  9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선교사로 헌신하여 KIM(Korea International 

Mission)의 바울의 집에서 일년을 살며 선교훈련을 받고 1982년 11월 5일에 태국에 

부임하였습니다. 그 때는 해외여행하기가 무척 힘든 시기여서 저희가 태국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곤 김순일 선교사가 쓰신 책을 읽은 것과, 마침 바울의 집에 와서 함께 

지낸 태국인 타위삭 전도사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그리고 라마4세 시대를 배경으

로 한 영화 ‘왕과 나’에서 얻은 지식 정도였습니다.  

태국여성이 선사한 문화 충격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그리고 이제 막 네 살 생일이 지난 막내를 올망졸망 데리고 

방콕 돈므앙 공항을 나서니 확 덮쳐오는 열기와 비릿한 생선간장 냄새가 저희를 반

겨주었습니다. 먼저 거처할 아파트를 구하고 언어학교에 입학해 태국어를 배우는 것

이 급선무라 선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하고 언어학교에 입학하였습니

다. 그 때는 태국에 한국 선교사는 몇 가정 안되고 주로 서양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들 중 몇이 제게 당신이 앞으로 할 사역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

역을 도울 것”이라고 당연하게 대답했더니 모두들 ‘참 별 볼일 없네’하는 듯한 시큰둥

한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아파트 매

니저나 아이들 학교 교장과 교사들, 은행의 지점장과 은행원 등이 모두 여자였고 교

회에도 여자 장로님들이 즐비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하도 이상하여 한번은 태국

분에게 남자들은 어디에서 일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남자들은 정치가, 군인, 경찰, 

공무원 같은 것만 하고 다른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당

시 한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남편이

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거래를 했는데 태국에 오니 아무개의 아내라는 지위는 

아무 힘이 없었고 각자 자기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태국 여자들은 자

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종횡무진으로 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들이 당시의 제게는 상당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아이를 외면한 태국현지인 학교

아직도 마음 아픈 것은 이제 막 새로운 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세 아이를 떼어놓

고 아침 일찍 언어학교에 다닌 것입니다. 점심 때 더위에 지쳐 돌아오면 아이들이 반

갑다고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데 너무 더워 얼른 안아주지도 못하고 머뭇

거렸던 것이 여전히 미안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태국어공부를 하느라 정

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이들은 현지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선교회 방침에 따라 여

러 태국학교에 입학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처음 찾

아간 학교는 집근처에 있었는데 아이들 입학을 위해 교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학교 

태국 이옥희(한준수) 선교사

신랑 친구의 기쁨



선교사행전

직원이 저희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시간, 두

시간…무려 세시간을 푹푹 찌는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

며 결국 교장의 얼굴도 못 본채 들었던 대답은 아이들

이 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학교 문을 나오

며 처음으로 태국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두번째 

학교는 저희가 함께 사역하게 될 태국총회(CCT)산하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저희가 총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

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거부를 당하면서 이번엔 배신감

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태국 현지인 학교

에 아이들을 보내면 존경의 눈으로 환영해 줄 줄 알았

는데 태국인들은 외국인이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

지 않고 왜 태국학교에 보내려는지 의아해하거나 가난

해서 그런 줄 알고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받아주

는 학교가 없어 아이들을 8개월 동안이나 학교에 보내

지 못한 채 대학생 한 명을 집에 오게 해서 태국어만 가

르쳤습니다. 그후에야 조그만 미션스쿨에 청강생으로 

간신히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큰 딸은 수시로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여 병원

에 가면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막내는 소변을 지리는 

등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낯선 문화, 생소

한 언어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로, 태국어를 모

르는 외국인 아이를 가르쳐 본적이 없는 지라 왜 이 아

이가 태국어를 모르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는 막내가 팔과 얼굴 등에 꼬집히고 할퀴인 자국이 있

어 물어보니 학교에서 옆자리의 아이가 그랬다고 했습

니다. 상담을 하러 선생님을 찾아가니 제가 미처 말도 

꺼내기 전에 그 선생님은 막내가 쓴 노트와 태국 아이

가 쓴 노트를 제게 들이밀며(태국에서는 아이들을 3-4

세부터 유치원에 보내 교육시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은 글씨를 이렇게 잘 쓰는데 당신 아들은 왜 글씨를 엉

망으로 쓰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태국 글

씨를 이제 막 외국에서 온, 글자라고는 써 본 적이 없는 

다섯 살배기가 어찌 잘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펫부리에서 시작한 1차임기

언어 공부를 하던 1년간의 방콕생활을 마치고 사역지인 

남서부의 펫부리 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콕에서 아이

들 학교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학

교에 찾아가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으

면 우리는 이 곳으로 이사 올 수가 없다’고 사정을 했습

니다. 다행히 그 학교는 저희가 사역할 태국 기독교 총

회 8노회에 속한 학교여서 아이들도 학년은 낮추어 들

어 갔지만 정규 학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학교 안에 있

는 지은지 100년도 훨씬 넘은 커다란 목조건물의 2층 

한 켠을 저희 숙소로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

시던 여교장 선생님은 거기서 저희가 사는 동안 특별히 

저희 막내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선교사는 

600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며 돌보느라 집을 비울 때가 많았는데 사방이 뻥

뻥 뚫린 나무 집에서 아이들 셋과 함께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별탈없이 지낸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학교 옆에 있는 시피몬탐 태국인 교회에

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몇몇 태국 교인들과 함께 

30~40분 정도 떨어진 시골마을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 중 가장 열심 있고 친했던 분이 아룬뿌라딧 학교 교

사였던 싸윳 집사님이었습니다. 매주 그 분과 함께 마

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일

년쯤 지나 전도처를 세우고 매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

게 되었습니다(넝케 교회). 교인 숫자도 어느 정도 늘고 

안정적이 되자 남편이 제게 말하기를, 함께 일하고 같

이 피곤에 지쳐 집에 오는 것보다 피곤해서 돌아올 때 

반갑게 맞아 주는 편이 더 좋다며 이제는 혼자 가서 사

역할 테니 같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거역할 수도 없어서 

그 후로는 전도하러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몸은 지치지 않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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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부리집(아래층은 유치원, 윗층이 우리가 살던 곳)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지의 그 많은 고생과 

외로움 등에 대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딘다’는 의미부여와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 일

을 못하니 ‘이러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살림하

고 애 키우려고 여기 있나?’ 하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태국학교에 안 다닐래요!”

또 다른 문제는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난 더 이상 태국 학교에 안 다닐래요. 왜 우리만 태국

학교에 다녀야 해요?”하고 반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 등 모임으로 어쩌다 다른 선교사 가족들과 만날 

때 그 아이들은 모두 국제학교에 다니며 영어도 하는데 

자신만 시골에 살며 영어도 못하는 것이 상처가 된 것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태국

에 온 큰 딸은 방콕에서는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

고, 펫부리에 와서 2학년에 편입해서 공부하고, 그 다

음해에는 4학년, 그 다음해에 5학년을 공부하고 졸업시

험을 봐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 학교에서 

더위에 졸도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제 더 이상은 태국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버티는 것이

었습니다. 결국 한 선교사만 펫부리에서 계속 사역하고 

저는 아이들과 방콕에 올라와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보

내다가 토요일에 아이들 한글학교까지 마치면 시외버

스를 타고 펫부리로 내려가서 함께 사역하고 주일 저녁

에 돌아오는 생활을 1년동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험난

한 1차 임기 5년을 마치고 태국을 떠나던 날 아침, 함께 

전도 다녔던 청년, 학교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이 펫부

리 집 앞에 도열해 서서 각자 조그만 기념품을 주며 작

별을 아쉬워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카렌족 섬기기

1999년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전에 사역하였던 펫부리

를 방문하였습니다. 싸윳 집사님은 장로가 되셨고, 남

편 통차이 장로님은 학교 이사장이면서 8노회 노회장

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통차이 장로님 부

부는 저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 성대한 만찬을 대접해 주셨습니

다. 특히 싸윳 장로님은 함께 사역할 때 말기암 진단을 

받아 투병할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셨는데, 한 선

교사가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인삼과 곡류를 섞어 손

수 만들어 보내준 미숫가루를 드리니 그것만은 잡수실 

수 있다하여 다 드리고, 자주 방문해 간절히 기도해 드

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한 선교사님

의 기도로 암이 나았습니다”하며 고마워하셨습니다. 펫

부리 분들은 저희가 다시 그 곳으로 와 줄 것을 요청했

지만 이미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기로 정해

진 터라 아쉽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8노회 사역은 할 수 없었지만 펫부리 사역 시절에 한달

에 한 번 정도 가서 도왔던 산족 카렌 마을을 찾아갔더

니 쏨밧 전도사가 저희를 알아보고 반색을 하였습니다. 

카렌족들의 생활은 저희가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와 거

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산속에서 조금 아래

쪽으로 내려와 살고 있고, 전에는 화장실 없이 자연 속

에서 볼일을 보았는데 비록 거적때기 같은 것으로 가린 

정도였지만 화장실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의 변화뿐, 여

전히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어 희망 없는 생활 중이

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그 곳을 떠나온 한 선교사

는 기도 끝에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한인교회 사역

을 하면서 매주 1박~2박3일로 카렌 마을을 방문하였습

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그곳 현지인 

사역자 집 거실에서 자면서 사역을 하였는데 가장 불편

한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다. 저희가 생존할 

수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는 쏨밧 전도

사 집 옆에 지붕만 얹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란 생각에 학교 옆에 기숙

사를 세우고 교인 자녀 중심으로 기숙사에서 지내며 초

등학교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말이 기숙사이지 처음에

는 선교비가 하나도 없어 빌린 땅에 1000불을 들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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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차이, 싸윳 장로 부부 빠댕교회

선교사행전  

나무로 집을 지어 아이들이 거하게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중고등학교

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도 생겼습니다. 또한 정

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청년들을 교육하여 교회도 개척

하고 공동체 마을도 만들게 하였습니다. 

10개로 늘어난 카렌족 교회

카렌족은 원래 버마에 살던 소수민족으로 주종족인 버

마족과의 갈등과 핍박으로 태국에 피난 온 사람들입니

다. 언어도 다르고 대부분이 태국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활하도록 허락된 사람

들입니다. 이들과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일

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

국인으로 태국 땅에 살면서 여러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가 있는데 이들은 외국인인 우리가 오히려 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 도와주어야 합니

다. 때로는 그것이 큰 외로움과 무기력함으로 다가왔습

니다. 처음에는 현지 지도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던 것

을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지은 교

회에서 자고 나오는데 비포장 도로가 간밤에 내린 비로 

진흙탕이 되어 차가 빠져 버렸습니다. 지도자 집에 사

람을 보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찌나 더디 오는

지! 나무 그늘 하나 없이 해가 쨍쨍 내리쬐고 인적도 없

는 파인애플 밭 한가운데서 더위에 허덕이며 사람들이 

어서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암담한 심정으로 ‘내

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속으로 절규했던 기억이 생생합

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카렌 교회가 이제는 10개의 교

회로 늘어나고 많이 성장하여 때로는 공동으로 파인애

플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금의 십일조라고 아주 적은 

액수지만 선교비도 주고 농사 지은 농산품도 보내오고 

할 때면 ‘아, 그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었구나’하고 감사

함과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매주 한 선교사와 함께 네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카렌 교

회에 가서 시멘트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를 깐 잠자리와 

그들이 해주는 대로 음식을 먹으며 교역자 성경공부, 

기숙사 생활지도 등을 5년 정도 하니 몸에 이상이 왔습

니다. 예전에는 돌아 와서 쉬면 피곤이 풀렸는데, 언젠

가부터 카렌 마을을 다녀오면 병이 나거나 산속에서 사

역 중에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려

면 사역을 중단하고 먼 길을 나와야 하니 그러지도 못

하고, 또 그 길은 어두워지면 코끼리가 출몰해서 통행

을 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내가 이 

사역을 더는 못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주님, 이 일

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안타깝게 기도할 때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을 내리라’는 말씀으로 태국의 주종족인 타이족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태국의 정치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쥐고 있으나 

복음화율은 가장 낮으며(0.1%미만) 철저한 불교도로서 

인구의 가장 큰 비율(70%)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태국이 복음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

는 것입니다. 펫부리 사역시절에도 타이족 크리스천인 

학교 교사들,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고 사역

을 했었지만 이제는 믿지 않는 태국인들을 전도하고 교

회를 세우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빈곤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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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계층의 사람들을 전도하

고 제자로 길러 그들이 태국선교를 담당하고 카렌족도 

돕게 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쌍무지개로 인도 받은 교회개척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할지 기도하며, 카렌 사역지와 

가까운 곳이나 대학생 사역지로 추천받은 탐마삿 대학 

근처 등 여러 달 동안 물색했지만 어느 곳도 마땅치 않

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람루까 지역

(한국으로 치면 군청 소재지)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이 

2004년 8월 16일입니다. 마침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둘 다 까맣게 잊고 돌아다니다 지치고 배고픈 순간에 

‘오늘이 내 생일인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데 

비까지 내리다니…’ 불평을 하려다 ‘아무래도 좋사오니 

람루까가 주께서 원하시는 장소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빗발이 점

점 가늘어지면서 거짓말같이 저희 앞에 무지개가 생기

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서 이쪽 땅끝에서 저쪽 땅끝까

지 닿는 완전한 무지개 위에 또 하나의 무지개가 있는 

쌍무지개가 떠서 저희가 식사하려던 곳에 들어갈 때까

지 앞에서 저희를 인도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무지개를 한참동안 바라보며 표징을 보여주신 주

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람루까로 지역을 정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길 기도하던 중 한 선교사가 설교 초청을 받

아 갔던 태국 교회 교인 중 한 명이 자기가 람루까에 사

는데 동네에 꼭 교회가 필요하다며 저희를 인도하였습

니다. 가보니 건축회사가 논을 사들여 택지를 조성하고 

큰 주택단지를 짓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삼천 채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그 동네에 있는 타

운하우스를 임대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애닳으실 일 아닌가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험난한 세월을 지내야 했

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한 선교사마저 

카렌 마을에 가고 사람 하나 없는 빈방에서 혼자 강대

상 앞에서 기도, 설교, 찬송, 헌금하면서 예배 드렸습니

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아줌마들 나올 시간에 맞춰 사

람들을 만나려고 나가 전도를 하고, 주일 날 교회에 올 

것을 권유하면 여러 명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

일 날이면 그들에게 대접할 비빔밥을 잔뜩 준비해 놓

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하

기 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냈던 앞 집이 도리어 새벽마다 

승려에게 시주를 하며 불경을 외우게 하기도 하고, 어

떤 사람은 인사를 하면 고개를 홱 돌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았습니

다. 그래도 꾸준히 전도하며 집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

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여기 올

래? 한국말 가르쳐 줄게, 올래?”해서 아이들도 좀 모이

고 어른도 두어 명이 와서 영어, 한국어 가르치다가 예

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혼자 앉아 기도를 하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타운하우스라 소리가 들릴까봐 큰 소리로 기도도, 울지

도 못하며 “주님, 마음 놓고 기도하고 울고 찬송할 공간

을 주세요”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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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행전 

돌아다니다 마을 중심 삼거리에 위치한 부지를 발견했

습니다. 그 땅만 유일하게 다른 집과 붙어있지 않고 큰 

길과 직접 붙어 있는 빈터였습니다. 그 곳을 마음에 품

고 아침 저녁으로 오가며 경계 표시로 세워져 있는 시멘

트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부지를 

사는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었습니다. 카렌 교회는 1~2만 불이면 지었는데, 그 곳

은 2십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불가

능할 것 같은데도 그 곳에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

무나 간절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오

신 후원교회 장로님께 그 부지를 보여드리자 250만 원

을 선뜻 주시며 “남선교회 재정이니 그것을 종자돈 삼

아 시작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계약하

고 몇몇 선교사들에게 땅을 보여주며 교회 지을 비전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이런 좋은 동네에서는 교회가 안된

다. 교인 하나 생기기 어렵다.”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

으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나’ 겁이 났지만 

교회를 짓고 싶은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

녁으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면서 “주

님, 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아이들, 저 노인들, 저 

젊은이들을 보세요. 저들이 구원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주님, 왜 제가 애 닳아야 하지요? 

이건 하나님이 애 닳으실 일 아닌가요?”하고 마음 속에

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

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매달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건축비

융자를 받아 30년 동안 갚아 나가려던 처음 계획과 달

리 매달 1000만원씩 2년 만에 건축비를 다 지불하는 조

건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에 서명하는 순간

부터 매달 천만 원씩을 지불하게 되자 급한 마음에 한국

으로 가 그동안 후원해 주시던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 뵙

고 건축비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흔쾌히 찬성해 주시고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성적이고 언변도 없는 제

가 무슨 용기로 혼자 목사님들을 찾아 뵙고 후원을 요청

한 것인지, 그런 저의 요청에 목사님들께서는 왜 흔쾌히 

후원을 약속하신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할 뿐

입니다. 그러나 후원을 약속 받은 것 만으로는 건축비가 

많이 모자라서 매달 그 돈을 내지 못할까 봐 얼마나 마

음 졸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약속한 건축비를 제대

로 내지 못할 경우 공사는 중단되고, 그동안 낸 돈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안면경

련증에 걸려 나중에는 수술까지 받아야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선교비가 많이 

올 때는 환율이 올라 조금 더 늘어나게 하시고 이런저

런 모양으로 채워 주셔서 람루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

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건축비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

작했습니다. 저희 신조는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재정 문제도 자

립해야 한다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다 

할지언정 유급 직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등 다

른 기대를 하며 왔다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들

어오고 싶어서 벼르다가 성탄행사 때 와서 예수를 믿

은 형제, 마음이 갈급하던 중 교회 페이스북을 보고 찾

아온 자매도 있고, 기타 반주를 하는 형제, 식사준비를 

하는 할머니들, 청소를 하는 자매, 주일학교 교사로 헌

신하는 자매 등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늘을 드리워줄 바나나 나무가 되라

교회 정원을 가꾸다보면 나무의 특성에 따라 어디에 

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

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

고 심었는데 기대만큼 자라지 않아서 실망시키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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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어느 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 종류를 잘못 샀다며 

후회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큰 키로 자라 창문을 잘 가

려주고 꽃향기까지 좋아 예상 외의 기쁨을 주는 나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처음엔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를 돌보다 보면 ‘이 나무는 꼭 아무개 같

구나.’하고 연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

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 태국 땅에 심으

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이 곳에 심으셨

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띈 것

이 바나나 나무입니다. 

아무리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라도 아직 어릴 때는 태양

이 작렬하는 한가운데서 제대로 버텨내는 나무가 없습

니다. 어느 정도의 그늘과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 그

런데 바나나 나무는 물이 많거나 적거나 해가 뜨겁거

나 관계없이 무탈하게 잘 자랍니다. 잎이 넓고 무성해

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에도 충분하지요. 바나나 

나무 옆에 원하는 작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성장하

는데 맞춰 바나나 나무를 조금씩 잘라내다가 그 나무

가 온전히 자생할 수 있게 되면 마지막엔 바나나 나무

를 완전히 치웁니다. 즉, 계속 키울 나무는 비록 지금은 

작고 볼품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심고, 바나나 나무는 

정원의 조경상 오랫동안 있을 자리에 심지 않고 적당한 

그늘을 만들 위치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무들이 자랐을 때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더러 그런 바나나 나무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그네지만 선교사여서 풍성한 삶

람루까 교회에서 저는 행정업무, 교인들 돌아보기, 주

일학교 교사 훈련, 새신자 훈련, 수요예배까지 주일 예

배 설교를 제외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역

의 주도자가 아닌 남편의 사역을 돕는 자입니다. 물건

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달랑 스마트폰과 노트북

뿐입니다. 남편도 사정은 비슷하여 자동차를 제외하고

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 샀던 많은 땅 문서는 모두 현지인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나마 저희 집에 보관하던 문서

들도 이제는 현지교회가 성장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하여 하나씩 내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저희는 나그네임

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

여 있지 않고,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천여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

련해 주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풍성한 삶을 선교사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고생이 이에 비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

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

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큰딸 결혼식에서 신랑의 베스트맨이 축사에서 말하기

를 “제가 기숙사에서 알게 된 신부와 같은 교회에 다니

는 절친한 친구를 보니 서로 잘 맞을 것 같아서 두사람

을 소개하고 교제하도록 부추겨서 오늘 두사람이 결혼

을 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공은 저

에게 있습니다.”하며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신부를 취하는 자

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

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라고 말하

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신랑되신 예수님을 뵈올 때에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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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복음의 일군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난 1년 안식년 기

간동안 모든 어려움과 질병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어느 

새 GP선교회에 허입된지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GP선교회에 허입된 2015년 

3월은 바로 지금의 타이베이 생명나무교회를 개척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초입 선

교사들에게 첫 텀은 그 나라 언어와 문화 등을 익히고 적응하는 기간인데 저희에게

는 개척이란 새로운 사역에 적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개척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는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또다른 광야에서 저희를 훈련하셨습니다. 파

송교회, 협력교회 없이 물질과 인간관계, 어떤 도움도 찾지 못하는 광야로 부르셔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

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와 저희 가정이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첫 회심자의 장례식이 전도집회가 되다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 분은 차로 한 시

간 반을 가야하는 먼 거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이 팽 씨이신 팽 선생님이신데 오

랜 기간 가족을 버리고 떠나 첩과 지내다가 암말기 판정을 받고 첩에게서 쫓겨나서 

집에 돌아온 나쁜 아버지의 전형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남편, 아버지가 미워서 

쳐다보기도 힘들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첫 딸은 저희를 찾아와서 아버

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날은 팽 선생님 혼

자서 정부 비판, 가족 비판으로 세 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하셨더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찾아갔을 때는 저희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고 팽 선생님도 한 마디 말없이 집

중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 째 주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팽 선생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팽 선생님

을 위해 매주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찬식까지 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

약해져서 산소 마스크까지 끼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살아났습니다. 결국 반 

년 후 돌아가셨지만 가족과 상의해서 장례식을 전도집회로 바꿔서 200명이 넘는 친

척과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

하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이 저희의 영적 가족이 되어 기도

로 헌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큰 딸은 자신의 교회를 떠나 저희 교회에 와

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지체가 되어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

다. 팽 선생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 교회와 상관없

이 영혼구원을 위해 갔습니다. 

마비가 풀린 불치병 청년

그중에 모태신앙의 청년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불치병을 얻어서 눈이 

멀고 사지가 마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찾아가 복음을 

대만 장승훈(한은정) 선교사

주님의 선물, 첫 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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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찾아가서 말씀으로 양육, 권

면, 기도를 반복하였는데 2년 뒤 기적이 일어나 마비가 

다 풀려서 일어나 걷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반 년 뒤

에 죽는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

년이란 시간동안 지켜주셨고 이 후로도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만으로 저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국에서 8년동안 중국인 디아스포

라(노동자,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대만으

로 부르신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지만 개척 후 하나님

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 만 명이 넘는 중국 여자들이 대

만 남자들과 결혼해서 대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

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대만 로컬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서 그런 중국 엄마들을 만났고 1년간 관계를 맺

고 서서히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

을 만나게 되었고 그후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

배와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동역자로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중점 사역으로 생각한 것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옛날 일본 군대처럼 대만 가정에서

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교육하고 학교에서

도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30~40년 전의 선생님들처럼 

무섭고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아이들이 늘 눌려

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 교

회들 조차도 주일학교를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잠시 맡고 있는 탁아소 정도로 여겨서 

어린이 사역이 수 십년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척 때부터 어린이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지원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마다 성경캠프를 열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

고 매주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한 결과 주일

학교에서 신앙이 자라서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교회 찬

양팀에서 섬기고 있고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나 가정

에서 용감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재생산해서 자기 친구

들에게 전도하고 정착하여 주일학교 학생만 15명이 넘

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3년만에 갖는 안식년의 선물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싸

인이 강력하게 와서 저희는 안식년을 결정하게 되었습

니다. 사실 GP선교회 허입으로 계산하면 첫 텀의 안

식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1997년부터 계산을 하면 23년만에 처음 가지는 안식

년이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1년을 떠

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자 은혜였기에 순종함으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주님

께서 안식년의 선물로 주신 것 중 하나는 파송교회입니

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안식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온 가족이 비

록 안식년 숙소가 있는 인천에서 일산의 교회까지 거리

가 멀었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수요예배, 금요예

배, 주일예배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줄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났고 예배 

가운데서 저희가 23년 동안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

들이 하나 하나 치유받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

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가 비록 몇 십명의 작은 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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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저희를 지원하는 파송교회가 되

었습니다. 그 전까지 파송교회 없이 사역하던 저희에게 

저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진정한 파송교회를 만나

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식년의 두 번째 선물은 코로나 확진입니다. 어디에서 

전염된 건지는 모르지만 전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

고 그것도 모른 채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함

께 있는 동안 부모님에게도 전염을 시켜서 두 분 다 확

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 격리시설에서 휴

식을 취하면서 거의 회복이 되었고 저(장승훈)만 두통, 

근육통, 무기력을 경험했고 미각은 5개월 후에나 회복

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안식년 후에 대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과 전도대상자들에게 코로나에 대

한 살아있는 간증과 더불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

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일찍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

아오셨지만 아버지는 격리 첫 주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큰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생명의 위기까지 갔

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었습

니다. 아버지께서 악화되면서 당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

보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고 50년 넘게 소

원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코로나를 통해 회복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30년 넘게 충돌이 있던 아버지

와 형과의 관계도 코로나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주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방치되었던 가족들간의 결속

안식년의 세 번째 선물은 우리 가족간의 결속이었습니

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듯이 선교사역에 바빠서 아이

들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이들 맘 속에 상처나 

외로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면서도 챙겨주지 

못하고 도리어 선교사 자녀의 도리만을 내세우면서 아

이들이 예배의 기쁨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안식년 동안 코로나로 밖에 나가질 못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처음엔 충돌도 있

고 아이들끼리 싸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알게 되어 위로해주게 되었고 마음

을 만져주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

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기쁨이 회

복되어 가족의 소중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의 네 번째 선물은 GP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대표님과 같은 구역에 계

신 선교사님과 교제가 전부였지만 안식년으로 한국본

부에 가서 새로운 대표님과 간사님들, 안식년으로 한국

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선교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대표님과 간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

서 직접 보면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고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지피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사역할 때는 안식년의 선물

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 앞으로 더 열

심히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GP 선교사님들과 간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저

의 마지막날이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

르나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PARTNERS  19



20  GP선교회

MK story

GP MK 김영광

기니비사우에서 만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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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이 GP선교사이시지만 다른 MK들과는 달리 부모님보다 먼저 선교지로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면서, 

시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월급 모아 떠난 단기선교

경험했던 수많은 선교지 중 하나였던 군생활을 지난 여름 2021년 6월 9일 감사함으로 마

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를 통하여 월급이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대 적금으로 모인 재정을 무엇에 사용할지 고민하던 중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로 떠난다

는 친한 형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형들은 함께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형들로 필리핀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에 돌아와 2016년부터 모로뷰(More of You)라는 공방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

니다. 모로뷰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

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선교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매주 목요

일마다 함께 모여 한주간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했던 이야기들

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주며 기쁠 때 같이 즐거워

하는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모임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저에

게는 군대로 인해 한국에 나와있는 동안과 아프리카를 다녀와서도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아프리카의 빈국 기니비사우

2021년 6월 27일, 제대 후 머리카락도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세명의 청년들

과 함께 저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인들이 걱정하며 반대하였지만 마음은 이미 기니비사우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

는 제 나이만큼의 나라를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언젠가는 꼭 밟고 싶었던 대륙, 아프리카란 곳

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걱정보단 너무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인구 약 2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 경제 최하위권 나라들이 모여 있는 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약 8백달러이며 위로는 감비아와 세

네갈, 아래에는 기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품으로는 캐

슈넛과 땅콩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오랜 시간 사업하셨던 분

을 통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도 매우 열악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

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 ‘비사우’는 수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비포장도로

가 쭉 이어져 있었으며 멀쩡한 높은 건물조차 몇 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파

저희 모로뷰 청년들은 영어 캠프를 통해 영어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들

어갔습니다. 저와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형들, 그리고 말라위에서 8개월간 단기선

교를 갔다가 저희와 합류하게 된 청년까지 4명은 반을 나누어 영어수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한국 교회에서 만난 영상관련 일을 하던 제 친구는 기니비사우의 문화와 아이들을 사

진과 영상으로 담으며 또 아이들과 같이 영어를 배우는 학생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모로뷰

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밤낮 없이 아이들과 어울리

며 지냈습니다. 기회가 있는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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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기니비사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영어 찬양을 들으며 가지각색의 노을을 감상

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라 해가 지면 ‘오늘

은 또 얼마나 많은 별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떠들고 

있노라면 어느새 아름다운 은하수가 흘러 넘치고 있었

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면 저희의 관계와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

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캠프에 참석한 무슬림 아이들

캠프에 참석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슬림 종족 친구들

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살고 있는 이 친구들

은 무슬림인 가족들과 가까이 있으면 복음을 접하기도, 

교회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2달간의 긴 영어

캠프가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이들의 집으

로부터 약 9시간 정도 떨어진 기독교 종족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모든 시간

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복음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냉장고와 선풍기는 물론, 전

기도 수도시설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매일 우물을 퍼 나르며 식수를 해결하고, 

몇 개 안되는 태양열 충전 패널을 통하여 밤에 불을 밝

힙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은 영어를 가르치러 온 저희와 같은 청년의 시기를 지

내고 있음에도 더 큰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400만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가짜뉴스라고 믿고 있는 친구

들이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캠프기간 매일 진행되는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복음에 

관련된 말씀 암송 구절을 통하여 복음에 항상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금요일마

다 있는 암송 발표회를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술로 복음

이 적혀 있는 말씀을 고백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시인했

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피어나기를, 함께 불

렀던 찬양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왔던 청년들의 코로나 양성 판정

함께 온 청년 3명은 한달을 계획하여 왔고 또 모로뷰 

공방을 하고 있었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이들과 

인사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니비사우 출국 전 

PCR 검사와 한국 입국 후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기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

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격리 중이던 3명 중 1

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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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기니비사우에 남아있던 선교사님과 저, 그리고 말

라위에서 온 청년까지 3명, 그리고 저희와 밀접하게 함

께 지내온 현지 아이들 4명, 이렇게 7명이서 동네 병원

에 가서 진단 키트로 PCR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희가 있는 곳은 시골이었기에 당연히 청년들이 한국으

로 돌아가는 길고 긴 출국 길에 감염되었겠거니 생각하

고 계속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검사 받은 7명

중에 선교사님과 저를 포함한 현지 아이들 3명이 설마 

했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수도인 비사우에 도착했을 때 수도임에도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도 벗고 다

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마스크를 아무도 

안하는 캠프가 진행되던 시골은 마치 코로나로부터 자

유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

임 인원제한과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며 살았던 저희

는 신나서 마스크를 벗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

카는 말라리아나 콜레라와 같은 질병들로 죽어가는 사

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많은 곳입니다. 또한 천둥번개가 

치며 비오는 날,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적지 않은 나라

였습니다. 죽음과 이미 가까운 이 곳에서는 코로나가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로뷰 형제들이 떠나는 날, 수

도로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시장에 있는 터미

널을 갔었는데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선생님 짐을 들어

주며 작별 인사한다고 함께 갔었습니다. 하지만 수도로 

가는 대중교통은 오지 않았고 설상가상 비도 오는 상황

이 연출되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천막으

로 향했고 백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염없이 비

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추측해 본다면 아마 그곳이 

저희의 감염 경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겨진 저희는 PCR 검사를 통하여 양성이 확정되었고 

선교사님과 저는 각자 방에서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와 접촉이 있었던 대부분의 아이들도 검사를 받아

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았고 검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조차 검사를 강요하지 않

았습니다. 유추해보면 아마 더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겁니다. 아쉽게도 그 날 수업이 마지막이었

고 그렇게 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루가 지나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

해져 목이 아파왔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육통 또한 너무 심해 잘 수 없었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조그만 방을 계속 돌아다니기도 했습니

다. 그렇게 밤낮을 무시하고 아프다 지쳐 잠드는 날들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열도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체

온계조차 없었기에 잘 몰랐지만 ‘사람이 이렇게 뜨거워

질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한국에서 챙겨온 해열제와 

소염진통제를 하루에 3~4알씩 먹으며 견뎠습니다. 그

리고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말라리아약을 먹으

며 하나님께 ‘코로나로 죽는 소수가 되지 않게 해달라’

고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매일 찾아오는 기분이었습니

다.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

나’ 생각했습니다. 

몇일이 지나자 후각과 미각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맛없는 밥이 없습니다. 웬만한 음

식은 다 입맛에 맞았고 아프리카에서도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아무 

맛이 없는 밥을 알게 되었고 약과 물만 마시며 남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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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story

리시간을 버텨갔습니다.

수도가 아닌 곳은 대부분 수도와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

에 우물과 태양열로 살아 왔고, 낮에 충전되는 태양열로 

저녁 불을 밝히기에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랜 기

간 오게 되면 충전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낮

에만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건

물에서 격리하느라 그나마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탁해 겨우 겨우 충전했고, 우

물에서 물도 부탁해야 했지만 물 옮기는 물통을 들 힘도 

없어 씻는 건 포기해야 했습니다. 방 한켠에 있는 화장

실 큰 드럼통에 물이 좀 남아있었는데 딱 변기통 용이었

습니다. 다행히 먹은 것이 별로 없었기에 2주간 화장실

도 딱 2번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를 할 수 있겠니?’

정신이 좀 들었던 시간에는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읽었습

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었고, 수 많은 말씀들로 

저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사

를 할 수 있겠니?’ 오랜 시간 선교

센터에서 지내며 선교는 순종이라

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당연히 저

는 어떤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하

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왔습

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코 앞으

로 다가오자 저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

은 자신을 보며 아무것도 아닌 너

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

습니다.

한국에서는 양성 판정 받고 입원이나 시설 격리 2주가 

지나가면 검사도 안 받고 격리가 해제된다고 들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후 당연히 격리가 해제되겠지 

했지만, 기니비사우는 달랐습니다. 2주후 재검사를 해

야 했고 또 양성이 나오면 연장해서 격리를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선교사님 그

리고 청년까지 세 명은 더 이상 여기엔 못 있겠다 싶어

서 어떻게 해서든 수도에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

각했고 그렇게 방법을 찾던 중 겨우 앰뷸런스를 타고 

수도로 가는 탈출 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자도 없는 텅 빈 앰뷸런스 바닥에 앉아 

캠프가 마무리되고 이날 새벽 아이들도 다 시골로 돌

아간 터라 저희도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

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온다던 앰뷸런스는 점심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가 지나도… 4시가 지나

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수

도로 간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것이 세상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후 5시에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오늘 안에 수

도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문제

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가 생

각했던 보통 앰뷸런스와는 다른 정말 의자 하나 없는 

텅텅 빈… 정말 뒷자리에 아무 것도 없는 마치 빈 탑차

와 같은 앰뷸런스가 눈 앞에 있었습니다. 일단 출발하

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짐 다 챙겨서 앰뷸런스 바닥

에 앉아 출발을 했지만 탑차 바닥에 앉아 몇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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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로부터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한국이라면 2시간 정도에 가는 거리

였지만 기니비사우는 모두 비포장도로보다도 심한 구멍

이 여기 저기 파여 있는 도로여서 4시간 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지 30분만에 저희의 몰골은 말

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멀미 때문에 얼굴이 새하얘져 겨

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이리저리 부딪힌 엉덩이는 아

파왔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다같이 미끄러져 앞으

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아무

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온몸의 세포 하나 하

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우 겨우 진땀 

흘리며 힘들게 수도로 탈출한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잊

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생각만해도 멀미가 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살리라

수도로 탈출하던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래도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도착 

직전 터지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제가 스스로 버

티고 살아온 것이 아닌, 예수님이 인도해주셨던 이 날들

처럼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살

아가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확신하는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착

하는 시간에 맞춰 노을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것이 지금

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수도로 돌아왔지만 저희는 아직 양성이었고, 설

상가상으로 그동안 음성이던 청년 또한 양성이 나왔기

에 또 다시 격리를 해야 해서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수도에서는 물도 나오

고 전기도 있었기에 씻을 수도 있고 와이파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것은 선교사님의 맛있는 음

식도 먹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장 마지막에 걸린 청년이 먼저 음성이 나

왔고 제일 빠른 비행기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사에서 저희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9월 18

일 기니비사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성이 나오던 

날 얼마나 소리지르며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들어와 2주 격리 후 1차 2차 백신까지 맞은 저는 슈퍼 항

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이렇게 저의 첫번째 아프리카 일정은 끝났습니다. 이 시

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에 제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 모두 복음을 전하며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

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전한 복

음의 핵심들과 저희가 해왔던 대화들을 통하여 세상에

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저희가 그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모로뷰 공동체와 함께 유기성 목사님

의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

프리카에서의 경험과 은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청

년들이 모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

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외국이든 지방이든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 일하심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뿐

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 어디서나 선

교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에 

동참하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의 선교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

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매일 매일 ‘나’는 죽고,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예수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또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 대신 주

님이 제 속에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며 더 사랑하고 사

랑하며 하나되는 공동체를 어디에 있든지 만들어가는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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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촉점
 B / A /  M

  Business As Mission

임도마 최재원 황종태 선교사 외

I. 들어가는 말

‘삶이 곧 선교’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선교라는 것

이다. 비즈니스 선교는 이 주장을 증명하는 사례들로 가

득하다. 비즈니스 현장이 바로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1월 IBA(국제비즈니스협회)는 ‘디지털 컨

퍼런스 2021’을 개최했는데,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크리스천의 일터 속 라이프 스타

일을 나누는 현장 이야기는 넘쳐났다. IBA 사무총장은 

“성도 개인 차원의 일상을 넘어 우리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필요와 도전을 조명하고 비즈니스 차

원에서 변혁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BAM영역에서 함께

해 온 많은 선교단체의 역할을 BAMer들과 공유한 컨

퍼런스였다”고 평가했다.

바야흐로 With Corona 시대에 어떤 유형의 선교가 살

아남을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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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쉽게 답을 말할 수는 없다.

코로나 19는 대형 조직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주어 휘청거리게 했다. 반면에 강점이 있는 작은 그룹들에

게는 그다지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집이 크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정 관

념을 깨뜨린다. 거대한 몸집일수록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 속도가 더딘 법이다. 그것도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선교사들의 BAM 사역은 비교적 소규모의 전문성을 가진 사업들이 많다. 1인 사업가도 허다하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은 점점 막히고,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도 쫓겨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닫

히고 막힌 곳을 뚫고 들어가며, 쫓겨날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가의 생리와 기질을 겸비한 

BAM 사역자들의 ‘생존형 전투력’일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요식업 등으로 BAM을 시작한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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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재원 이양수 선교사의 요식업 사례

1. 사업명 : 보나모모 레스토랑

2. 지역 : 네팔 버디켈(수도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

3. 업종 : 요식업

4. BAM 사역 배경
    �수도에서 남쪽으로 약1시간 떨어진 1500미터 고지에 위치한 버디켈은 교회와 선교사

가 없는 지역이다.  낮은 카스트종족, 13~15세의 조혼이 이뤄지고, 남성들은 일자리 

부재로 아내들이 시내로 나가서 일하는 사회구조이며, 고랭지 농업을 하는 지형적 특

성을 갖고 있다.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자녀들은 학교를 마친 후 방치된다. 이러한 가

정상의 어려움, 건강하지 않은 간식, 일자리 부재의 문제를 보면서 지역복음화의 시작

은 가정회복이라는 믿음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5. 사역 현황
   1) 일터 공동체 ‘보나모모’가게

        엄마들이 시내로 나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모모(:만두)가게를 열었다. 모모는 네팔의 남녀노소 모든 계급들

이 두루 좋아하는 필수 간식 (한국의 김밥,떡볶이 정도)이며 함께 하는 현지인 동역

자가 모모가게를 한 경험이 있어서 준비된 일꾼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힌두, 평균학력 초졸, 조혼으로 30세 미만이며, 자녀가 초등~고등학생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정의 결핍이 있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남편이 마약사범

인 자매, 음주와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을 둔 자매, 55세의 몸이 약한 어르신, 부모

가 없어 고아원에서 자란 자매, 시댁이 힌두제사장인 자매 등이 함께 일하고 있다. 

       3년이 지나면서 3명의 직원이 전도 되었고 (가정단위로 교제를 하므로 세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다.) 가정이 회복되어 출산으로 그만둔 자매와 비전을 발견하여 도

전하기 위해 퇴사하는 등 회복과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을 통

해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이 사업장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와 관계의 갈등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그리스

도인의 삶을 함께 배워가고 있다.

   2) 건강한 먹거리 제공

       �네팔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모모이다. 그런데 모모를 먹고 나면 대개 속이 더부

룩한데 그 이유는 네팔 특유의 향신료와 몸에 좋지 않은 싼 재료들을 넣기 때문이

다. 가게를 준비하며 레시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였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향신

료를 빼고,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들을 넣어서 최대한 건강한 만두를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 음식들 중에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함께 판매하며 한국을 알리

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3) 공부방 운영

        엄마들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혼자 간식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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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집에 있거나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닌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뒷산에 있

는 마약류 풀을 먹기도 하는데 아무도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직원

들의 자녀들을 위해 가게 위에 방을 더 빌려 공

부방을 만들고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간식

을 먹이고 엄마가 일하는 동안 학교 과제를 하고 

엄마퇴근 시간에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안

타까운 것은 부모가 배움이 짧다보니 아이들도 

그 범주를 넘어 서는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아

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6. 사역의 열매
  1) 전도의 통로

        보나모모는 수익이나 손님들보다 직원들에게 더 

집중하는 사업체이다. 이는 버디켈지역의 복음

화를 위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을 위

해 양육과 훈련이 보나모모에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직원은 1명이지만 매일 10시간 이

상을 함께 하다보니 자녀와 남편 더 나아가서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까지 교제가 이루어져서 가

족단위의 전도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세 가정

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5명이 세례를 받았다. 드

러내어 주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2명의 직원

은 힌두신을 버리고 함께 예배하며 때를 기다리

고 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주기적으

로 온 가족을 초대해서 식탁교제를 마련하고 각 

사람마다 생일이 되면 생일 케잌을 사서 축하해 

주는데 이 케잌이 가장 좋은 전도매개체가 되고 

있다. 생애 첫 생일 케잌을 받아 본 것이라 울기

도 하고, 마음을 확 열기도 하며, 예배에 참석하

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5명으로 시작한 케잌 전

도가 내년에는 3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도된 성도 수가 늘어나서 내년 초에는 현지교역

자와 협력하여 버디켈에 교회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2) 가난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공

   - 긴급의료기금

        작년 9월 직원 한분이 머리가 계속 아프고 어지

러웠는데 참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네팔사람들은 대체로 병을 키

우게 되고 병원에 가더라도 예치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의 재정형편으로 다 도울 수 없어서 빌려서 

병원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 일을 겪으며 긴급

의료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는 지혜를 주

셔서 따로 재정을 모금하고 있다. 긴급한 의료

상황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빌려 쓰고 

형편 되는대로 갚아서 다른 직원들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 장학기금

        네팔의 병원과 학교의 공통점은 매년 학년이 올

라갈 때마다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가난한 사

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아이들의 학용품 비용도 보

통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장학기금

도 따로 마련하여 필요할 때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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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제도

        보통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한달 월급은 10만원 내외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남성

들도 15만원 정도인데 식료품과 방 렌트비는 그에 비해 너무나 비싼 상황이다. 가난한 

직원들이 빚을 지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 일반적인 월

급보다 조금 더 주고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모아주고 있다. 월급의 10퍼센트를 저희와 

개인이 함께 적립하여 출산, 결혼, 학비 등 큰 지출을 해야 할 때 빚을 지지 않고 사용

하거나 퇴사할 때 작은 목돈이라도 남도록 노력하고 있다.

Ⅲ. 황종태 선교사의 요식업 / 수출입 회사 사례

1. 사업명 : 1) 까사 꼬레아 코퍼레이션 Casa Corea Corporation (한국의 집) 

                   2) 레나산토 Renasanto 

2. 지역 : 페루 리마(수도)

3. 업종 : 요식업(식당 및 베이커리)/ 화장품·커피 등 수출입

4. BAM 사역 배경
    �선교사역에 필요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돈'이다. 누군가는 돈을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

하고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전 6:10)’고 하여 돈 이나 부富

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역에서  기본

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후원을 모으는 것이듯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선교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다. 개발도상국에도 선

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곳에도 정말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와 동시에 말씀전파의 기회, 즉 

중요한 동역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동역자들을 발굴하면 바로 선교지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5. 사역목표와 철학
     선교적 기업이 아닌 선교기업으로 기업의 목표와 철학을 설정했다. 선교를 지향하는 기

업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기업,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수익의 모든 부분을 하

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교지/NGO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기업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재정 즉, 각자가 설정한 월급(후

원금) 이상 받지 않는 것을 팀원이 되는 순간 서약서에 쓰고 사인을 한후 팀원으로 합류

한다. 수익의 50%는 다음 프로젝트(다른 지점)를 위해 저축하고 재투자하여 비즈니스선

교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들을 지역 선교부로 만든다.

6. 사역의 최종목표 
   1)  일명 ‘만끼프로젝트(NGO 프로젝트)’. 매일 만명의 식사를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영양

실조로 고통받는 가정에 기본적인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각 지점에 지역 선교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직업 창출 및 선교사를 발굴하여 훈련 및 파송한다. 

  3)  배달/손님응대를 통해서 선교지의 현황 파악 및 전도지 등을 배포하여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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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목표는 언제나 선교이지만 그 도구가 어떻게 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비즈니스를 선교의 허브 

즉, 미션센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단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현

재의 삶을 보살피며 영생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린다.

7. 사역 현황
     까사꼬레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선교팀으로 구성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페루 리마

에서 시작한 1호점 한식당 및 한국베이커리를 필두

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위치가 좋아 사업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시점

으로 벌써 접어들고 있으며, 한류의 특색을 살려 홍

보하고 있다. 목표가 명확하게 선교로 집중되어 있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개업식이 

아닌 헌신예배로 시작하여 지금은 매주 기도회 및 구

제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며,  함께 배우는 사

업을 통해 자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된 청년들이 많아 지고 있어 기대가 크다.

8. 기도제목
1)  사역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는 데 집중하며 가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2)  팀원 모두가 영적/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제2, 3 

선교팀의 팀장이 되어 새로운 지역의 선교플랫폼을 

짊어지고 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3)  제공하는 모든 상품들이 사람들이 매일 찾는 생활필

수품, 최고 사랑하는 제품이 되고 그들과의 접촉점 

모두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4)  만끼프로젝트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말씀 

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전달할 수 있도록

Ⅳ. 나가는 말

GP에도 BAM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2

년 1월 현재 9 유닛(unit)이 BAM 사역을 하고 있으며, 

2 유닛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실행중인 BAM 사역자들의 비즈니스 유형은 카페, 학

원(음악, 태권도 등), 요식업(식품 판매), 특수 자전거 

매장, 지역 특산품 판매업 등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복음적 접근이 어려웠던 무슬림들과는 복음의 접촉점

을 마련하게 되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복음 증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비즈니스는 접근불가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접촉

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

의적 접근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사역이 된다. 또

한 사역자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경

제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그들의 영

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시대의 매우 중요한 사역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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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것에 중독될 수 있다!

융 심리학자이며 영성가인 토마스 무어 박사는 『영혼

의 돌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세기의 큰 병은 영혼의 상실이다. 이는 우리의 모

든 어려움 속에 얽혀 있으며 개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으

로 작용한다. 영혼을 소홀히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곧 강

박관념이나 중독 증세, 폭력 그리고 의미상실 등으로 

나타난다.1 

여기서 ‘강박관념, 중독 증세, 폭력 그리고 의미상실’

은 실제 모두 중독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결국 현대인

들에게 만연된 각종 중독은 영혼 상실의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중독될 수 있다. 전통적인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중독은 인류의 역사만큼 길

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는 그 전통만큼 욕망과 관련된 

‘money, power, sex’도 중요한 중독의 대상으로 여겨왔

다. 산업주의 시대 이후로는 물질과 관련된 온갖 소비

와 자본이 중독의 대상이 되더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는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중독들(게임, 스마트폰)이 

더해져 기승을 부린다. 

이런 것에만 중독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좋은 것들에

1　토마스 무어, 『영혼의 돌봄』, p.11.

도 중독될 수 있다. 착한 사람, 사랑, 관계, 운동에도 중

독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이 퍼져 있지만 아무도 

중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애/자기과시, 인정, 성

취/성공, 일, 사업, 로또, 종교, 강박적 시각이나 청각 

또는 생각 중독도 포함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모

든 것에 중독될 소지가 있다는 각성이 예방적인 차원에

서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도박 중독의 82%가 온라인 

도박 중독이란 통계는 이미 가까이 다가온 AI 사회가 만

들어낼 중독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바가 많다.

갈망하다 노예가 된 상태, 중독

그러면 중독(addiction)이란 무엇일까? 가장 쉬운 정

의는 절제력을 상실해 자유를 잃고 강박적으로 집착하

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에게

(ad) 계속 말하다(diction)’라는 뜻인데 한 번 속삭이면 

그리스의 고전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사이렌(siren)의 

유혹적인 노랫소리처럼 그 소리에 홀려 마침내는 정신

없이 바다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게 만드는 소리라는 

뜻이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중독

은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해서 하지만 나

중에는 그것에 노예가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하버드 대

                        『중독과의 이별』에 대해

“영혼 상실의 증상, 중독”
‘중독공화국’ 대한민국 속의 그리스도인

저자 노상헌 목사(GP한국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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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하워드 쉐퍼(Howard Shaffer) 교수는 4C로 중독을 기술하는데 그에 따르면 중독은 ‘갈망(the Craving)에서 

강박(the Compulsion)에 이르는 감정 스펙트럼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 유해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지속적으로 사용

(Continuous use), 마침내 통제력을 상실(loss of Control)하고 철저하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존(dependence)병’

이다.

중독은 진행성 질병(progressive disease)이라 부른다. 인간의 필요/욕구(needs)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욕

심(desire)이 되고 욕망(lust) 상태에 이르면 하워드 쉐퍼 박사가 언급한 갈망(craving)이 된다. 이 갈망 상태를 ‘과몰

입’이라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심각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된다. 성경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약 1:15)’는 말씀은 중독의 이런 파괴적인 성격을 묘사하는 듯 싶다. 

대한민국은 중독사회

대한민국이 ‘중독 공화국’이란 타이틀을 단지가 벌써 15년은 넘은 것 같다. 중독은 진행성 질환으로 정도에 따라 

위험군, 고위험군, 중독군, 만성 중독군으로 나눈다. 얼마 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대 중독(알코올, 마

약, 도박, 인터넷)군이 중독군・만성 중독군을 기준으로 그 수가 최소 71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과몰입군까

지 합치면 2,200만 명이 넘는데, 이는 5천만 인구 대비 약 2.5명당 한 명이라 할 정도이니 대한민국은 가히 중독 공

화국이라 할 만하다.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는 또 다른 중독자인 동반의존자-‘구원자 중독’이라고도 불린다-가 최

소한 한 명이 있는데 그 숫자까지 합하면 근 4,000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국의 중독 현상을 연구하며 『중독의 시

대: 대한민국은 포스트 트라우마 중독 사회다』란 책을 쓴 독일의 홀거 하이데와 강수돌 박사는 한국 사회의 현 모습

을 이렇게 요약한다.

대한민국은 중독 사회, 중독 시스템이다. 사회 전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움직인다. 중독 시스템은 중독을 먹고

살며, 중독을 촉진한다. 중독 사회 대한민국은 일 중독・권력 중독・경제성장 중독 등에 빠져 있다. 구성원들도 일 

중독・알코올 중독・스마트폰 중독・게임 중독・성형 중독 등에 빠져 있다.2

즉 중독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중독적 사회에서 자라면 중독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

이다. 정도의 문제이지만 차라리 중독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독과의 이별』을 쓴 이유는 세가지이다. 첫째는 임상경험과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적이

지 않다는 발견과 경고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다.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 리더들의 중독 예방과 자기 성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회복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중독의 성격과 진행성 특성을 모르다가 

한 순간 급격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본 안타까움에서다. 과몰입 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별로 승산이 없다. 세 

번째 이유는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중독적 성향은 영적 성장에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중독적 발작을 하는 한 40

년간 광야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영적 정체(停滯)에 맴돌고 침체(沈滯)와 참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20세기의 큰 병은 ‘영혼의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영혼의 상실은 곧 ‘내면세계의 상실’이다. 이를 설명하

기 위해 모든 중독의 뿌리가 되는 ‘중독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리 잠폴스키(Lee Jampolsky) 박사는 『중독성 성격 

2    강수돌 & 홀거 하이데,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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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가 만일 영혼을 상실한 자라면 내면의 상실과 

그 힘을 키우지 못한 결과로 외적인 것에 의존해 마음

을 달래느라 자신의 영혼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중독과의 이별』에서 개인적인 영적 과정을 나누며, 

중독은 역설적으로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

한 바 있다. 중독은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뜻밖의 깊은 영적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처럼...

Q. “좋은” 중독이 있습니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책에서 ‘예수 중독’

이란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다루면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분야의 권위자인 의사인 가보 마태
(Dr. Gabor Maté) 박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좋다’라는 말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것
을 의미한다면, 또 그것이 좋다면 그것은 아마도 중독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열정은 시간과 에너지
를 많이 소모할 수 있지만 또한 영혼이 살아 있다는 느낌,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중독은 덧없는 즐
거움이나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
다. 그리고 같은 활동이 한 사람에게는 열정이지만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인 
애호가일 수 있으며 음료가 제공하는 세련된 즐거움을 즐
기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와인은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행위의 예를 들어 보면, 사회 활동에 열정
을 가진 사람은 목적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반면, 
동료는 같은 활동에 일중독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은 모두 사람이 활동을 추구하는 에너지와 활동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큰 이벤트 후에 가라 앉
을(let down) 수도 있지만, 아드레날린(그런 이벤트가 줄 
수 있는 중독 화학물질 중 하나)이 없이 그리고 오랜 동안
에도 기본적 가치감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
니까?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삶
에서 짜증을 내고, 안절부절하며, 사람들에게 덜 편안해 
집니까? 중독된 활동이나 느낌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칭찬할만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중독의 에너지는 항
상 ‘좋은’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결국 그것은 중독
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4 

4　https://drgabormate.com/topic/addiction/

치유하기』에서 중독성 성격을 ‘마음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적 것들에서 찾

고자 하는 행동성향’으로 정의한다. 이는 부정적으로는 

정서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각종 외적 자극에 매달려 마

음을 달래거나(soothing) 기분을 전환(mood change)하

려는 경향을 말하고, 긍정적으로는 살아있는 느낌과 자

아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적인 것에 매달리는 경향

을 말한다. 이런 성향은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만 중독성 성격은 이것이 전부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독성 성격은 내면세계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중독성 성격은 끊임 없이 외부로부터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건강한 영적인 사람은 내

부로부터 외부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후자

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자신의 고통스런 마음 상

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식하며 그 ‘영혼’에게 말을 

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만일 그가 중독자라면 이런 마음

의 상태를 느끼지 않고 외적인 무엇에 의존해서 달래려

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직시한다. 주지할 점은 

다윗은 자신의 내면세계인 총체적 감정 상태를 ‘영혼’이

라 칭한다는 것이다.3 하지만 그런 영혼의 상태에 압도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마음(영혼)을 하나님께 향

하게 하며 안돈(安頓)시킨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

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세계(영혼, 총체적 마음 상태)를 

인식하고 다독거리며 인도하는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

다. 말 그대로 ‘영혼의 상실’과 대조적인 영혼의 소유자

3　�구약의 인물들은 오늘날과 같은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
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총체적인 내면의 세계, 구체적으로 순간
순간 변하는 총체적인 감정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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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에어앰뷸런스 이송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역하던 이원준/유해숙 선교사가 2021년 6월말 코로나에 감염되어 현지
병원에서 증세가 완화되기를 기다렸으나 심근경색 악화로 인해 에어앰뷸런스로 귀국하게 되었
다. 7월 15일 한국 도착 후 여러 동역자와 후원자의 기도로 3개월간의 병원치료를 마친 이원준 선
교사는 10월 28일 퇴원하였다.

여성선교사 가을 리트릿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리트릿이 1박 2일간 여주와 원주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박동우/윤해옥 이사가 숙소를 제공하였고 손태숙 권사와 홍은희 선교사 등이 여러 프로그
램과 강의로 섬겨주었다.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시작된 리트릿은 여러 힐링 프로그램과 함
께 원주 뮤지엄산 등을 방문하는 등 여성 선교사들이 한국의 가을 단풍을 누리며 함께 휴식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본부 건물 부분 리모델링
본부 3층의 수리를 위해 11월 중순 시작된 본부건물 부분 리모델링은 한 교회의 전기공사비 후원과 
함께 여러 선교사의 몸을 아끼지 않은 봉사로 잘 마칠 수 있었다. 3층의 스튜디오를 제외한 공간은 
선교사를 위한 휴게공간(북카페)으로 변모했고, 건물 외벽의 오래된 타일들은 낙하위험 진단을 받음
에 따라 일부 타일 제거 후 페인트칠로 마감하여 변화를 주었다. 2층은 칸막이를 걷어낸 후 수납장을 
배치하는 구조로 바꾸어 본부의 수납공간 확보와 사무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성탄헌금
성탄을 맞아 지피 선교사들에게 유닛 별로 10만원씩의 특별헌금이 전달되었다. 모금에 참여해 주
신 이사들과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

GP한국이사회
2021년 11월 23일 목동 양천중앙교회(이승섭 부이사장 시무)에서 GP한국선교회 가을이사회가 
대면/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봄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2021년의  인사/재
정/이사회 정관개정 등 중요 안건이 가을이사회에서 처리되었다.

2022년 국내훈련
2022년 1월 10일-21일 2주간 10명의 선교사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국본부 훈련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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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건물 부분 리모델링

여성선교사 가을 리트릿



하반기 이사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반기 이사회가 11월 9일 비대면으로 11명의 이사들이 참석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경승/정다운, 김정태/김경숙 선교사 가정이 모든 허입과정을 마
친 후  GP-USA 선교사로 최종 허입되었다.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GP-USA 2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장기화된 팬데믹의 영향으로 25주년에 
기념 선교대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3월중 온라인미팅으로 GP-USA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성탄 & 송년예배 (12/10/2021)
2021년 12월 10일 본국 사역으로 체류 중인 선
교사들을 본부로 초대하여 성탄 및  송년예배와 
함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예배 (1/12/2022)
미주와 남미에서 참석 가능한 선교사들과 함께 
2022년 신년예배를 줌을 통해 1월 12일 드렸다. 
이날 ‘위기에 강한 선교사(고후4:7~10)’라는 제목
으로 이은무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수습 선교사 동정
김정태/김경숙 선교사 : 11월9일 이사회 최종 허입 후 선교지 입국 준비중.
이경승/정다운 선교사 (브라질) : 11월9일 이사회 최종 허입 후 11월15일 미국 출발하여 온가족이  
브라질 마나우스에 도착, 현지 적응 및 사역에 동참 중.

GP-MK 선교훈련
GP브라질 본부 지원으로 GP의 MK 대상 선교훈련이 GPTCB 선교훈련원에서 시작되었다. 12월부
터 1월까지 선행된 선교현장 교육 후 2022년 1월 17일부터 5주간 선교훈련이 진행된다. 선교훈련 
개회예배는 GP브라질 부이사장이신 이우드 목사의 설교와 빠뜨리시아 목사의 기도, 움베르뜨 목
사님의 축도로 이루어졌다. GP의 MK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미래의 선교 재목이 되도록 기도가 요
망된다. 훈련생은 브라질 MK 김성순, 인도네시아 MK 김영광, 김영채이다.

GP USA

GP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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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을 통한 신년예배 모습

선교훈련 개회예배



G P 선 교 사

GP Korea 지역별 선교사 명단(가나다 순)

C 국
김야곱

김요한/이진

박주용/이주영

신장/김세라

심부름/조이스

양희석

함마태/레베카

신학교

주일학교

훈련원/지도자훈련

지역리더/신학교/교회개척

본국

연구소

의료/QT+문서/소수민족+교회건축/

교육/교수/미주GBC방송국 특파원

하나)990-194763-524

하나)990-090819-365

하나)990-090819-116

하나)990-090819-237

하나)990-090818-886

하나)990-090819-803

하나)990-090819-123

태 국
구충회/최영이

곽맹렬/나영혜

김주형/하석미

김정웅/이순교

도한성/한수현

민윤기/안은자

박선진/최정화

서문주

윤제연/김우순

이원석/박영애

하태민/신정연

한준수/이옥희

만나교회/키즈클럽

겨자씨센터/교회/교육

깐짜나부리교회개척

촌부리선교센터/촌부리팔복교회/

복지장학/목회자훈련

커피 비즈니스

어린이지도자훈련(CMT)/

ETI Education Center/교회/

한국어교수

교회개척/대학생

청년/미술치료상담

Joshua Center/교회개척

지역리더/방콕프라까루나교회/

에벤에셀 기숙사/교육

교회개척/터닝포인트센터/

현지인교회 사역자협력

카렌족/태국인교회개척

하나)990-194763-976

하나)990-090820-104

하나)990-194763-823

하나)990-090818-498

하나)990-090819-601

하나)990-090818-854

하나)990-090818-531

하나)990-090819-251

하나)990-090818-847

하나)990-090819-511

하나)990-090818-765

하나)990-090818-929

일 본
김동식/정미숙

노학희/계은화

민수식/김난영

박수민/송수아

서진/오은하

임엘리야/임사라

임종수/김말선

최주석/이민영

이현욱

장상기/강소영

일본교회협력/언어훈련

디아스포라

교회개척/제자양육/신학교

지역리더/교회/문화/
Tokyo Academy

교회개척/디아스포라/학교

일본교회협력/디아스포라/교회개척

교회/한국어교실/음악교실/조선학교

교회/일본어설교/티칭

언어훈련/디아스포라협력

문화

하나)990-090818-808

하나)990-194763-613

하나)990-090819-326

하나)990-090818-951

하나)990-090818-943

하나)990-090819-536

하나)990-090819-575

하나)990-090820-677

하나)990-194764-171

하나)990-194764-074

L 국
김복만/이복길

김창현

백부장/제실

안드레/김죠이

이병목/장혜진

정재형/정봉숙

조나단/박사랑

장애인 교육/복지

한국어교사/양육/캠퍼스

IT 센터

신학교/문서

축구

태권도

농장

하나)990-090820-660

하나)990-090819-291

하나)990-090820-781

하나)990-090818-741

하나)990-090820-684

하나)990-090819-397

하나)990-194764-188

V 국
박순종/정은혜

성결/양선

윤이삭/백리브가

이땅/강물

이미로

이사야/김사라

임도마/최화평

정하늘/김소망

지역리더/한인디아스포라교회/

교회개척/현지인교회협력/장학

선교훈련/음악신학교/

바이블아카데미/NGO/음악학원

대학생제자/교회개척

한국어

언어훈련

대학/교수

신학교/선교사훈련/리더십훈련

선교행정연구소

언어훈련

하나)990-090819-002

하나)990-090819-155

하나)990-090819-358

하나)990-090819-931

하나)990-194763-855

하나)990-090818-669

하나)990-090818-772

하나)990-194763-710

대 만
김이삭/김진경

장승훈/한은정

정한/정민

대만교회협력

교회개척/제자양육

언어훈련/협력

하나)990-090820-831

하나)990-090820-823

하나)990-194763-500

S 1
최미선 하나)990-090820-710교회협력

H C
서정원/진영 교회/출판 하나)990-194764-042

N 국
진실로/오시네

최재원/이양수

지역리더/학교운영

공동체/마을개발및예배

하나)990-090819-034

하나)990-090820-645

M2국
신성/김현

육대주/이연수

이재희/김경희

전진영/이문영

교육/주일학교/신학교

지역리더/말씀/교회개척/

신학교/순회지방전도집회

센터/도서관/교회

교회개척

하나)990-090820-175

하나)990-090818-780

하나)990-090819-551

하나)990-090819-131

캄보디아
김석/이영자

이승희/김현숙

장혁재/허승희

정정미

황요한/조아라

교회협력/찬양

대학교수

프놈펜좋은학교

현지인지도자양육

교회/반주자 양성

하나)990-090820-474

하나)990-090820-151

하나)990-090820-798

하나)990-090820-257

하나)990-090818-968

I2 국
김성자

남조나단/마리아

손미애

조융/송화숙

이미경

김애니

한국어/제자양육

고아원/아가페교회

교회개척/훈련원/NGO

교육/교회

교회개척/훈련원

언어훈련

하나)990-090820-264

하나)990-090819-899

하나)990-090819-194

하나)990-090820-887

하나)990-194764-117

하나)990-194764-149

필리핀
김명식/정지은

문권익/조성임

원인규/편미선

이윤주/강성현

교회/신학교/목회자 아카데미

학원문화/교회

지역리더/필리피노선교사훈련원/

교회/카이로스

화인교회

하나)990-090820-403

하나)990-090819-059

하나)990-090818-612

하나)990-090820-524



M1국
남택수/김성애

민경찬/하현숙

박상배/이현숙

박택수/김소연

안익상/이난영

이상준/김영미

진토롱/한루디아

CTC/신학교/지도자훈련

중국인 목장

미전도종족개척/중보기도네트워크

MBB가정교회/대학생기숙사/

한국어교수/개인전도

BAM/한국어강의/상담

스포츠/공동체훈련

M족 관계전도/대화식 전도

기도운동/지하교회

하나)990-090818-982

하나)990-090820-499

하나)990-090818-594

하나)990-090818-758

하나)990-090819-162

하나)990-090820-339

하나)990-090819-714

러시아
고석부

박동국/유미경

조동석/곽수희

김슬기

교회협력

교회/한인유학생/문화

지역리더/러시아복음주의신학교/

교회개척

교수

하나)990-194763-517

하나)990-090818-822

하나)990-090818-587

하나)990-194764-067

호 주
이민교/이미라

정영화

통일부 사)Global Blessing대표

호주 밀알선교회 민족장애연구소장

하나)990-090819-073

S2 국
임승현/박진영 언어훈련 하나)990-090819-543

프랑스
최병길/오인애 문화 하나)990-194764-195

조지아
김원구/임영심 교회협력 하나)990-194764-213

T2국
소나무/언덕

정아론/최올리비아

도서관설립/제자양육

한국어및음악교육/제자양육

하나)990-090820-442

하나)990-090820-378

인도네시아
권순풍/김열매

김도예

김병선/홍은희

김영숙

김은석/김선옥

김재우/김연희

김한섭/김영임

김화수

나그네/본향

박상준/이숙영

안성원/조은숙

안영란

양성연/이미금

이승숙

전영욱/권재익

한옥희

홍시안

최권진/정동혜

신형환/이소옥

미전도종족/지역사회개발

어린이 전문사역자훈련

어린이 청소년 전도 및 양육/미디어

미전도종족/YouTube 채널설교/

설교 및 동원

지역리더

STT-BASOM신학대학교운영 및 교수

현지인 지도자양성/바다 종족 공부방

미전도종족코디네이터

대학생성경읽기/유치원/초등학교

성경읽기출판/교육/긍휼

강의/현지인교회협력/긍휼/순다족

비즈니스

한국어/방과후 마을/말씀

번역 및 출판/1대1결연

교회개척/교육/기도입양운동

월간 성경읽기책 보급/현지선교사 파송

한국문화원/한국어교육

그룹홈/T4T셀교회개척

종일반/유치원/초등학교

장학후원/번역출판

교육/십자가보급

기숙사/신학교교수/유치원

A종족/한국어/주일학교

언어훈련

대학교수

하나)990-090819-811

하나)990-090818-726

하나)990-090818-509

하나)990-090818-651

하나)990-090820-111

하나)990-090820-168

하나)990-090820-652

하나)990-090818-570

하나)990-194763-741

하나)990-090819-187

하나)990-090818-516

하나)990-194763-734

하나)990-194763-660

하나)990-090818-893

하나)990-090820-296

하나)990-090818-562

하나)990-090819-529

하나)990-194764-206

하나)990-194764-221

K2국
장데이빗/채이리나

윤덕기/송현영

NGO/문화

언어훈련

하나)990-090819-486

하나)990-194764-099

L2국
박희창 난민/빈민 하나)990-194764-050

K1국
박은곤/조마리나 현지교회/다민족교회/문서번역 하나)990-090819-283

I 국
김선복/이한나

김영현/황혜영

박에스라/이한나

장이삭/정인나

제이/라엘

러시아계 유대인/마약치유센터

마약치유센터/유대인교회개척

성경통독/화인교회 개척

러시아계 유대인

언어훈련

하나)990-090819-081

하나)990-090819-590

하나)990-090819-689

하나)990-090818-797

하나)990-194763-831

T1국
김생명/최나무

김요셉/서헬렌

엄다윗/윤아비가일

이바란/김보배

안바울/박조디

하갈렙/최사라

홍알리/손하리

이우리

교육센터/제자양육

TEE/현지교회/신학교강의

제자양육

한국어강의/현지교회협력

난민구제및교육/현지교회

지역리더/현지교회/신학교강의

한국어강의/현지교회협력

현지교회협력/한국어강의

하나)990-090819-835

하나)990-090818-676

하나)990-090819-422

하나)990-090820-870

하나)990-194763-816

하나)990-090818-861

하나)990-194763-638

하나)990-194764-035

멕시코
김은진

이승훈/김정은

허익현/김영중

쉐어하우스

교회개척및협력/문맹퇴치/전도

교회개척/인디언

하나)990-194763-645

하나)990-090819-276

하나)990-090819-041

파라과이
손경수/임미애

정금태/이복래

하홍석/조인혜

교회개척

교회개척/유치원/기독예술학교/

제자양육/ 신학교

교회개척

하나)990-090820-353

하나)990-090818-605

하나)990-090819-900

아르헨티나
김우진/박경희

황연규/박진희

교회협력

지역리더/교회/두란노신학교

하나)990-194764-100

하나)990-090819-010

브라질
정민규/정수정 제자양육 하나)990-090819-170



탄자니아
임수형/홍혜경 방과후센터 하나)990-194763-727

에스와티니
루이스/조이 제자양육/문화예술 하나)990-194763-862

모잠비크
이상범 하나)990-090819-924교회/학교/신학교

대 만
아굴라/브리스길라 영어교수/현지지도자훈련 하나)990-194763-556

T2국
윤요셉/윤마리아

박우리/박모두

BAM/제자훈련

언어연수

하나)990-090819-066

그리스
이축복 난민 하나)990-090820-289

R 국
김홍장/김윤덕 제자훈련/아버지학교/목회자 훈련

K2국
평안/회복

이김/참빛

BAM

제자훈련

하나)990-090820-517

하나)990-194763-684

조지아
김현수/고봉주 BAM

태 국
김바울/김은정

김칠백/홍은옥

이노웅/이은아

영어성경공부/Global Hope

영어교사

미전도지역복음화/교회개척

하나)990-090819-148

하나)990-194763-944

하나)990-194763-563

캄보디아
황순현/황현주 의료/어린이/학교 하나)990-194763-606

M2국
정시나 바이블타임/현지교회협력 하나)990-090819-380

N 국
최동욱/최향숙 캠퍼스/부부/어린이 하나)990-090819-657

B 국
조영문/조금심

변프랭크/변세라

미전도종족/목회자재훈련

캠퍼스/제자훈련

하나)990-090819-739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원준/유해숙

조동현/신한나

신학교/제자훈련/교회개척

초등학교/흑인마을 교회개척

하나)990-090819-671

하나)990-090819-220

한 국
강태진/현혜영 

김명호/홍복표

김청해/임하리

김혁수/최다니엘라

김형철/박인숙

김휴성/이나영

송진/이화자

신성복/김봉연

이빌립/이룻

이요한/김사라

이영선

이용웅/백운화

전은표

조영주/전연주

최건웅

이주민

한글교육/교회/본국

중국인유학생

이주민

이주민

교회개척/신학교/영상,찬양전도집회

이주민근로자

영성훈련원

전주국제상호문화연구소/M사역 훈련/동원

KWMA

태국이주민

카이로스

본국

NGO협력

하나)990-194763-677

하나)990-090820-571

하나)990-090819-027

하나)990-090819-721

하나)990-090820-314

하나)990-090819-098

하나)990-090819-205

하나)990-090820-710

하나)990-090818-691

하나)990-090818-830

하나)990-194764-028

하나)990-090818-719

하나)990-090820-190

하나)990-090819-828

하나)990-194763-549

인력개발&연구개발원
박종승/강병옥

경의영/양희윤

이희은

인력자원&연구개발원장

인력자원&연구개발원 부원장

MK훈련/싱글선교사케어

하나)990-090818-733

하나)990-090820-773

하나)990-090819-341

한국본부
김동건/배영혜

김재복/손태숙

사무엘/에스더

이병호/최형진

이현영

주희경

옥토/조은샘 

GP Korea 대표

훈련동원

섬김기도

훈련동원/차량

출판

MK

다잇소/멤버케어

하나)990-090818-990

하나)990-194764-011

하나)990-090820-182

하나)990-090819-582

하나)990-090818-911

하나)990-090819-625

하나)990-090819-447

M1국
권태산/심청수 BAM 하나)990-090820-218

M3국
썬/샤인 캠퍼스 하나)990-194763-809

일 본
김미숙

유에스터

함제임스/함린다

의료/전도/교회협력

영어교사

제자훈련/교회협력

하나)990-090819-792

하나)990-090819-664

J지역
변한나

이다윗/이안나

이반석/정한샘

이전세/이화평

최명식

영어교육

교회개척

긍휼/복지후생사역

지도자훈련

음악

하나)990-090819-504

하나)990-090818-683

하나)990-090819-696

하나)990-090818-975

하나)990-194763-773

GP USA 지역별 선교사 명단 (가나다순)



멕시코
박기훈/김혜원

박영완/정기영

이사라

전재철/전순혜

지용한/지경애

성경공부(Coffee Break)/청소년

교회개척및목회/교사강습회/

청소년리더쉽훈련/목회자세미나

신학교및교수

교회개척/구제/히브리어강의

지도자양육/구제

학교사역

하나)990-090820-271

하나)990-090818-620

하나)990-090818-808

하나)990-090819-746

하나)990-090820-766

인 도
Bienvenida VISA준비 중 하나)990-090820-595

브라질
이영대/이애림

이경승/정다운

신학교/현지교회 선교동원

언어연수/미자립교회지원

하나)990-090819-269

페 루
장인성/장에스더 어린이/제자훈련/가정교회 하나)990-090820-346

탄자니아
최재명/방경순 신학교/제자훈련/교회개척

과테말라
신동훈

최남용/최형미

학교/의료

신학교/국제학교교사 하나)990-090819-778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성수/권희숙

허창식/허상분

교회사역/학교(공동생활)

교회개척/유치원/신학교/

제자훈련(전도폭발)

하나)990-090819-640

모잠비크
Benicio/Margarida 목회자재교육/교회개척/리더교육/

사회복지

배선호/배아일린

강영훈/강신애

GP USA 대표

GP USA 총무

하나)990-090819-461

하나)990-090819-632

미주본부

페 루
Jong Tae Hwang/

Ah Rum Kim

Ronal

Hee Young Kim 

비즈니스/BAM/동원/청소년제자훈련

교회/라디오방송/신학교교수

문화/비즈니스/BAM

하나)990-090820-588

하나)990-194763-969

브라질
Jong Song Chi/

Sung Nam Lee

Shin Young Kim

교회개척

교육/비즈니스/BAM 하나)990-194763-951

파라과이
Jeoung Ho Kim/

Eun Kyung Kim

한인교회 하나)990-090820-613

아르헨티나
Brian 신학교교수/교회개척/출판

카메룬
Titian/Adriana 교회개척/교육

브라질본부
김선웅/김혜란 GP Brazil대표/유치원/교회/지역개발 하나)990-090818-644

GP Brazil 지역별 선교사 명단

미 국
김숭봉/유영선

박에스더

이은무/박대련

정광성

조용중/최경련

IGP/Sicap

신학교교수/지도자양성/유학생

GCU대학 Director

ETI

KWMC/Global Hope

하나)990-090818-701

하나)990-090818-879

하나)990-090818-481

하나)990-090818-548

수습 선교사
김정태/김경숙

이경희

수습 선교사
cecília
Jessica 
Anderson 
Lana Kim 
Glory Kim 
André Kim
Naiara


